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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흥국 거시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 
 

 Economist 

 임동민 

 전세계 실물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,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될 수 있는 여

건에서 신흥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고조. 거시경제 건전성 및 취약성에 

대한 평가가 요구 

신흥국 거시경제의 대내부문의 건전성은 경제성장이 약화되는 가운데, 물가와 금리상

승으로 인해 민간 및 공공부부의 부채 부실화가 우려. 경제성장률, 물가상승률, 정부

부채, 재정수지, 가계 및 기업부채 비율, 이자지출/총수입 비율, NPL 비율 등 대내 건

전성 지표를 점검하면, 아르헨티나(물가), 브라질(정부부채), 이집트(이자지출), 인도(정

부부채, 재정수지, 이자지출), 한국(가계 및 기업부채), 나이지리아(이자지출), 러시아

(경제성장률, NPL), 태국(가계 및 기업부채), 터키(물가상승률)의 취약성이 존재 

신흥국 거시경제의 대외부분의 건전성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대외수요 및 교역이 위축

되는 가운데, 교역조건 악화, 대외부채 상환이 우려. 경상수지, 총외채, 외환보유액, 

단기외채 비율, 환율 절상률, 원유순수출 비율 등 대외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면, 아르

헨티나(외환보유액, 단기외채), 칠레(경상수지), 이집트(외환보유액, 환율 절상률), 인도

(원유순수출), 한국(원유순수출), 나이지리아(외환보유액), 태국(원유순수출), 터키(외환

보유액, 단기외채, 환율 절상률)의 취약성이 존재 

신흥국 거시경제의 대내, 대외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를 종합하면, 1) 이집트, 터키, 

아르헨티나, 헝가리, 인도, 태국, 남아공이 고 위험국, 2) 칠레, 말레이시아, 콜럼비아, 

브라질, 중국이 중 위험국, 3) 인도네시아, 나이지리아, 체코, 폴란드, 필리핀, 멕시코, 

한국, 이스라엘, 러시아, 사우디아라비아가 저 위험국으로 구분 

신흥국 거시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  
 

구분 해당 국가 

대내 건전성 취약국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이집트, 인도, 한국, 나이지리아, 러시아, 태국, 터키 

대외 건전성 취약국 아르헨티나, 칠레, 이집트, 헝가리, 인도, 한국, 나이지리아, 태국, 터키 

고 위험국 이집트, 터키, 아르헨티나, 헝가리, 인도, 태국, 남아공 

중 위험국 칠레, 말레이시아, 콜럼비아, 브라질, 중국 

저 위험국 인도네시아, 나이지리아, 체코, 폴란드, 필리핀, 멕시코, 한국, 이스라엘, 러시아, 사우디 

자료: <주요 신흥국의 대내외 건전성 및 취약국 점검> 국제금융센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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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표 1] 신흥국 대내 건전성 지표 점검 
 

 
 

[도표 2] 신흥국 대외 건전성 지표 점검 
 

 
 

자료: <주요 신흥국의 대내외 건전성 및 취약국 점검> 국제금융센터  주: 1) IMF「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: Lessons from Asia (Occasional Paper 188)」(1999)에

서 제시한 거시경제부문 위기판단지표 기준치를 참조, 2) 경제성장률/이자지출/NPL비율은 22개국의 GDP 가중평균, 가계·기업부채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설정, 3) 각 지표는 수집 

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반영(성장은 `22년 전망치. 물가는 4~5월. 부채는 `22.1Q. 그 외 `21년), 4) BIS「Measuring Potential Vulnerabiliti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

(Working Paper 91)」(2000)의 환율변동 취약성 기준치를 참조, 5) 총외채/외환보유액은 22개국의 중위값, 원유순수출은 0을 기준으로 설정, 6) 각 지표는 수집 가능한 최근 데이

터를 반영(경상수지/외채는 `21년. 원유순수출은 `20년. 환율은 최근 3개월) 


